
1. 논의 배경 및 목적

■ �국내의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의 흐름

○�2006년부터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위주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초점을 �

맞추어 왔음

○�2013년도 전 계층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급 정책 도입을 시작으로 보편적 지원체계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

였음. 그러나 그밖에 많은 출산지원 정책들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고 있음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시행예정), 난임 부부 체외수정 지원, 산전 방문간호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신혼부부 주택자금지원 등은 저소득층 중심의 경제적 지원정책 특성을 가지고 있음

○�소득기준 중심의 경제적 지원정책이 주로 이루어진 배경은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출산기피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임

소득계층별 출산행태 분석과 시사점

소득이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소득계층별로 소득 이외에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제 3차 여성가족패널자료(2011)를 분석함 

분석결과 1) 소득상위 25%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일수록 생애동안 자녀를 

더 많이 출산하는 경향이 있으나 소득 하위 25% 그룹은 예외적임. 즉 소득 하위 

25% 그룹은 소득 상위 25%그룹과 마찬가지로 중위 소득층에 비해 자녀출산을 덜 

할 가능성이 있음. 2) 기술통계분석 결과 소득하위 25% 그룹의 비취업모 가구가 가

장 출산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남. 3) 단독주택에 거주할수록, 주택이 자가 점유 형태 

일수록 생애동안 자녀를 더 출산할 가능성이 있음. 4) 소득 25~50% 구간 그룹의 경

우 취업모 가구일수록 자녀출산을 덜 할 가능성이 있음

저소득층 중심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주거지원 확대가 요구됨. 중위소득충의 경우 취

업모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가 요구됨. 출산기피 요인에 따른 대응 정책으로 고령임

신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 확대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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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성과와 체감도

○�정부는 그동안 점진적으로 수혜대상자를 넓히고 지원 폭을 늘려왔으나, 출산율 에서는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면한 당사자들의 정책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1)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 계층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지급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대상자들의 정책 체감도는 �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견됨

■ �소득수준에 따른 저출산 현상의 이해

○�국내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또한 출산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 이외의 출산기피 요인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소득수준에 따른 출산

행태를 살펴보고 과연 저출산의 중심에 있는 계층이 어떤 계층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소득계층에 따라서 출산 행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충분히 행해지지 않은 

상황임

■ �본 고는 소득 계층별 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분석대상 및 연구방법

■ �분석대상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성가족패널 조사 3차 자료(2011) 중 만20세 이상 45세 이하 기혼여성 중 

현재 자녀가 없거나,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1,119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함  

- �자녀연령을 이와 같이 제한한 이유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심화된 저출산 시기에 출산한 가구만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 것임  

■ �연구방법

○소득계층별 출산행태 비교를 위하여 소득계층을 4분위로 나누어 비교함

- 1/4분위는 총 가계소득 3,000만원, 2/4분위는 총 가계소득 3,800만원, 3/4분위는 총 가계소득 5,000만원

○�소득계층별 현재자녀수, 추가출산 의향 정도, 생애 총 자녀수, 자녀관련 가치관을 취업모 그룹과 비 취업모 

그룹으로 나누어 ANOVA와 Chi-square Test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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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합계출산율 1.1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1.30을 기록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2009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영유아 가

구의 약 8%가 보육료·유아교육비 감면 정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한 번도 수혜 받지 못한 가구는 약 58%에 해당함. 또한 영아 기본보조금 지

원 정책에 대해서는 약 37%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87%의 가구가 한 번도 수혜대상자가 되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함



○�추가적으로 생애 총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득계층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Binary logistic re-

gression을 실시함

- �향후 추가출산 자녀수를 고려한 생애 총 자녀수가 0명인 경우는 사례수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시켰으며, 

생애 총 자녀수가 2명인 그룹과 3명이상인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분석대상을 생애 총 자녀수가 1명

인 그룹과 2명 이상인 그룹으로 나누어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함

- 생애 총 자녀수는 현재 출산자녀수와 향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를 더하여 산출함

- �향후 추가자녀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자녀수를 생애 총 출산 자녀수로 대체하였으며 향후 추가�

자녀 출산계획에 대해서‘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시킴 

3. 소득계층별 자녀수, 추가출산의도, 가치관 비교

■ �소득계층별 모의 취업비율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모가 취업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하위 25%그룹의 취업모 비율은 약 35.7%인 반면 소득 상위 25%그룹의 취업모 비율은 약 53.7%임 

■ �현재자녀수

○�취업모 가구와 비취업모 가구2)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비취업모 가구의 현재자녀수가 더 많은 것으로 �

나타남. 그러나 소득하위 25% 그룹에서는 취업모 가구의 자녀수가 더 많음 

- �현재자녀수가 가장 적은 그룹은 소득 하위 25%의 비취업모 가구로 1.60명이며, 현재자녀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소득 구간 25~50% 그룹의 비취업모 가구로 1.91명임

■ 향후 추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

○소득하위 25%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취업모 가구의 추가출산 계획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추가출산 계획 비율이 가장 낮은 그룹은 소득상위 25%의 비취업모 가구로 약 5%만이 추가출산을 계획

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그룹은 소득하위 25%의 비취업모 가구로 약 13%가 추가출산을 계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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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모 가구와 비취업모 가구의 모의 연령을 비교한 결과 각각 38.31세, 37.06세로 취업모 가구의 연령이 더 높게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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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득계층별 모의 취업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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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득계층별 현재 자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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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총 자녀수

○�전반적으로 비취업모 가구의 생애 총 자녀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소득하위 25% 그룹에서는 �

취업모 가구의 생애 총 자녀수가 더 많음

- �현재자녀수와 마찬가지로 생애 총 자녀수가 가장 적은 그룹은 소득 하위 25%의 비취업모 가구로 평균 

1.79명이며, 가장 많은 그룹은 소득하위 25%의 취업모 가구로 평균 2.06명임

■ �소득하위 25%의 비취업모 가구는 향후 추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
하고 현재자녀수 뿐만 아니라 추가출산을 고려한 생애 총 자녀수도 가장 낮은 그룹으로, 가장 저출산이  
심각한 그룹으로 나타남

■ �추가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현재 자녀수에 따른 비교

○�추가출산계획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현재 자녀로 충분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전체가구 중 50.0%가‘현재 자녀로 충분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자녀수는 2.17명임

- 전체가구 중 15.6%가‘나이가 많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나이는 41.14세로 조사됨

○�현재자녀수가 1명인 경우 주된 이유는‘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28.6%)’와‘경제적인 문제 때문(26.3%)’인 것

으로 나타남

하위  25% 25~50% 50 ~75% 상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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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득계층별 추가출산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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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소득계층별 생애 총 자녀수

구분
소득 구간

F-value
0~25% 25~50% 50~75% 75~100%

취업모 가구

자녀수 1.87   1.82   1.64   1.69   1.74   

추가출산 의도 0.12 0.12 0.12 0.10 0.16 

생애 총 자녀수 2.06 1.99 1.85 1.84 2.33* 

비취업모 가구

자녀수 1.60 1.91 1.81 1.88 4.89*** 

추가출산 의도 0.13 0.08 0.09 0.05 2.07 

생애 총 자녀수 1.79 2.01 1.96 1.94 2.98** 

전체 모의 취업비율 0.35 0.44 0.44 0.53 6.908***

<표 1> 소득계층별 자녀수 및 모의 취업비율 비교 (단위: %, 명)

주: 추가출산 의도, 모의 취업유무는 (0, 1) binary codding으로 평균을 확률의 의미로 분석하였음.

    * p<0.1, ** P<0.05, *** P<0.01 



○�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 주된 이유는‘나이가 많아서(30.6%)’와‘경제적인 문제 때문(28.6%)’,‘자녀의 �

필요성을 못 느껴서 (24.5%)’순으로 조사됨 

- �이를 취업모 가구와 비취업모 가구로 나누어 비교할 때, 비취업모 가구의 주된 이유는‘나이가 많아서 

(34.6%)’ 이며 취업모 가구의 주된 이유는‘경제적인 문제 때문 (39.1%)’으로 나타남

■ �추가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 소득계층에 따른 비교

○�저소득층 가구일수록‘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현재 자녀로 충분해서’라고 응답한 �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현재자녀수를 2로 통제한 경우 소득계층별 격차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3)

○�이밖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나이가 많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고소득층 모의 평균연령이 

다소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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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자녀수를 통제했을 때 현재자녀수가 2인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소득계층별 모의 평균연령은 소득 하위그룹부터 각각 37.7세, 37.2세, 38.4세, 39.6세임

(x2=202.453***)
현재 자녀수

전체
0 1 2 3명 이상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28.6 26.3 20.6 17.2 21.2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8.2 9.8 1.9 2.9 3.4

나이가 많아서 30.6 14.3 16.3 9.8 15.6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어서 2.0 6.0 0.6 0.0 1.3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0.0 28.6 53.9 66.1 50.0

자녀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24.5 2.3 3.9 2.9 4.5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4.1 12.8 2.3 1.1 3.6

기타 2.0 0.0 0.6 0.0 0.5

전체
100
(49)

100
(133)

100
(646)

100
(174)

100
(1,002)

<표 2> 추가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현재 자녀수에 따른 비교 (단위: %, 명)

주: * p<0.1, ** P<0.05, *** P<0.01 

(x2=57.681***)
소득 구간

전체
0~25% 25~50% 50~75% 75~100%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29.8 26.9 17.5 10.1 21.2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3.4 2.4 3.4 4.0 3.4

나이가 많아서 14.1 13.8 14.6 19.8 15.6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어서 0.0 0.6 1.9 2.8 1.3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42.9 47.9 55.2 54.8 50.0

자녀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5.3 6.0 3.4 3.6 4.5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3.4 2.4 4.1 4.0 3.6

기타 0.9 0.0 0.0 0.8 0.5

전체
100
(49)

100
(133)

100
(646)

100
(174)

100
(1,002)

<표 3> 추가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소득계층에 따른 비교 (단위: %, 명)

주: * p<0.1, ** P<0.05, *** P<0.01 



■ �자녀관련 가치관

○ 자녀관련 가치관을 비교한 결과 소득계층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에 대해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

   약  70.4%가‘매우 그렇다’또는‘조금 그렇다’라는 동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전체 대상자의 약 79.8%가 동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 전체 대상자의 약 15.3%만이 동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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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54.088***)
소득 구간

전체
0~25% 25~50% 50~75% 75~100%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29.8 26.9 17.5 10.1 21.2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3.4 2.4 3.4 4.0 3.4

나이가 많아서 14.1 13.8 14.6 19.8 15.6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어서 0.0 0.6 1.9 2.8 1.3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42.9 47.9 55.2 54.8 50.0

자녀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5.3 6.0 3.4 3.6 4.5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3.4 2.4 4.1 4.0 3.6

기타 0.9 0.0 0.0 0.8 0.5

전체
100
(49)

100
(133)

100
(646)

100
(174)

100
(1,002)

<표 4> 추가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현재자녀수를 2로 통제한 경우 (단위: %, 명)

주: * p<0.1, ** P<0.05, *** P<0.01 

(x2=42.445***)
소득 구간

전체
0~25% 25~50% 50~75% 75~100%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36.0 31.9 14.7 5.1 23.1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1.6 4.2 2.9 2.6 2.7

나이가 많아서 8.8 12.5 19.6 24.4 15.6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어서 　- 　- - - -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44.8 44.4 56.9 61.5 51.5

자녀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5.6 4.2 3.9 3.8 4.5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2.4 2.8 2.0 1.3 2.1

기타 0.8 0.0 0.0 1.3 0.5

전체
100
(125)

100
(72)

100
(102)

100
(78)

100
(377)

<표 5> 추가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현재자녀수를 2로 통제한 경우(비취업모 가구) (단위: %, 명)

주: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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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애 총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소득계층을 독립변수로 지정하여 분석한 전체표본

○소득계층,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상위 25% 그룹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생애 총 자녀수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으나 소득하위 

25% 그룹은 예외적인 것으로 나타남

- �단독주택에 거주할수록,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할수록 생애 총 자녀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을 가능성이 �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별 분석

○각 소득계층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것으로 분석됨

- �소득 하위 25% 그룹 표본의 경우 연립·다세대에 거주할수록, 주택이 전·월세일수록 생애동안 자녀를 

덜 낳을 가능성 있음. 취업유무는 유의한 영향을 못 미침

 - �소득 25~50% 구간 표본의 경우 남편연령이 많을수록, 비취업모 가구일수록 자녀출산을 더 하고, 단

독주택거주자에 비해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점유형태가 전세 일수록 자녀출산을 덜 할 가능성이 있음

- 소득 50~75% 구간 표본의 경우 주택이 전세일수록 총 생애자녀수가 적을 가능성이 있음

- �소득 75~100% 구간 표본의 경우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총 

생애자녀수가 많을 가능성이 있음

변수 전체
소득구간

0~25% 25~50% 50~75% 75~100%

소득

소득구간(상위 25%) 　- - - - -

하위 25% 0.517 - - - -

25~50%   0.944** - - - -

50~75%  0.581* - - - -

연간 총 가계소득 - 0.000 -0.001   -0.002*** 0.000

부의특성

남편 소득 0.001 0.000 -0.003 0.000  0.004*

남편 교육수준 0.075 -0.058 0.303 0.033 0.182

남편 연령 0.018 -0.046    0.328**  -0.014 0.118

모의특성

부인 교육수준 -0.101 0.099 -0.053  -0.030  -0.312**

부인 연령 0.031 0.057 -0.222 0.048  -0.002

부인 비취업 -0.237 -0.458     2.201*** 0.469  -0.182

주거특성

주택유형 (단독주택) - - - -　 -　

아파트   -0.925*** -0.826  -3.019**  -0.633  -1.024

연립·다세대   -1.235*** -1.143* -0.557  -0.924  -2.384**

상업시설내 -0.622 0.324    -2.183  19.230  -1.593

주택 점유형태 (자가) - - - - -

전세   -0.615*** -0.725*  -1.689**  -0.865**  -0.398

월세   -0.621* -0.866*  -0.816  -1.062  -0.826

무상 -0.440 -1.038 0.339  18.313  -0.901

<표 6> 생애 총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Binary logistic regression

주: * p<0.1, ** P<0.05, *** P<0.01 



5. 결론 및 시사점

■ �모의 취업상태와 소득계층별 비교

○�기술통계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취업모 가구의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 층은 오히려 비취업

모 가구의 출산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저소득층 비취업모가 추가출산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경제

적인 문제 때문’으로 나타남

○�다만, 전체 표본에서 소득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경우, 모의 취업유무는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소득 25~50% 구간 그룹의 경우 동일 그룹 내에서는 취업모일수록 상대

적으로 덜 출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저소득층 비취업모 가구가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정책설계와 해당 계층에 �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가 요구됨

- �또한 전반적으로 취업모 가구의 향후 추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취업모 �

가구가 계획하고 있는 출산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정책 강화와 중산층 맞벌이 부부에 대한 �

지원 확대가 요구됨

■ �출산기피 요인의 소득계층별 비교

○�분석 결과 소득계층에 관계없이‘현재 자녀로 충분해서’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저소득층일�

수록‘경제적인 문제 때문에’추가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나이가 많아서’ 출산을 

계획하고 있지 못한 가구도 상당수에 이름

- �이에 따라 저소득 중심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고령임신 지원 강화가 요구됨.‘나이가 많아서’라고 응답한 

가구가 중상소득층에 더 많음에 따라 고령임신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가 요구됨

-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자녀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현재 1,2명의 자녀수

가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 출산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소자녀를 선호하는 가치

관 확산에 따른 대응이 필요함

■ �소득수준과 주거환경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소득상위 25% 그룹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생애 총 자녀수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으나 소득하위 25% 

그룹은 예외적인 것으로 나타남

○�단독주택에 거주할수록,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할수록 생애 총 자녀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계층에서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가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주거지원 확대가 요구되며 �

특히 기혼의 출산대상자들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지원 강화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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